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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이혼을 겪은 대학생의 경험에 관한

질적 분석: 탄력성을 중심으로

송 옥 선† 김 정 희 권 혁 철

예수병원 전북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부모이혼을 겪은 대학생의 경험을 탄력성을 중심으로 현상학적인 질적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 참여자는 부모이혼을 겪은 대학생 6명이었으며, 이들에게 면접과 문장

완성검사, 간이정신진단검사, 부모이혼경험질문지를 실시하였다. 면접과 질문지내용을 질적

분석한 결과 8개의 공통 주제들이 도출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부모

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 ‘이혼가정이라는 편견에 대한 두려움’, ‘소극적이고 위축된 대인관

계’, ‘이성관계의 문제’와 같은 위험요인들과 ‘가족에 대한 새로운 관점’, ‘정서적 지지처’, ‘긍

정적인 자아상’, ‘뚜렷한 경제적 관념’과 같은 보호요인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탄력성을 회복

해 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부모이혼 후 비교적 적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

으로 하고, 1회 심층면접만으로 자료를 수집한 한계가 있으며, 앞으로 적응집단과 부적응집단

간의 경험과 탄력성을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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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산업화 과정이 본격적으로 진

행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이혼율은 해마다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혼에 관

한 통계청 자료(2005)에 따르면, 1970년에 이

혼 건수가 1만 1천여 건이던 것이 2004년에는

13만 9천여 건으로 1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혼당시 20세 미만의 자녀를 둔 경우가 전체

이혼부부의 약 68.5%를 차지했다. 이와 같은

이혼율의 증가는 단지 이혼부부의 증가 뿐 아

니라, 한 부모 가정의 자녀수의 증가를 의미

한다. 이는 이혼 당사자뿐 아니라 부모의 이

혼을 경험하는 자녀들의 적응문제를 의미하며,

자녀들은 타의에 의해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다는 데 더욱 문제가 크다고 볼 수 있다(전숙

영, 1996). 부모의 이혼은 가족 지원체계의 약

화를 가져오게 되어 가족 전체에 어려움이 따

르며, 이것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은 특히 심각하다(김숙자, 2002).

부모의 이혼은 자녀의 정서, 행동, 사회 및

학업상의 문제를 가져와 자아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Wallersterin(1980)에 의하

면,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아동들은 일반적으

로 공포, 슬픔, 열망, 걱정, 거부감, 외로움, 충

성심에 대한 갈등, 분노, 죄책감을 경험한다.

이영숙(1999)은 정서적 문제로는 이혼 직후 분

노, 후회, 걱정, 우울 및 죄책감을 보이며, 행

동적, 사회적 문제로는 공격 행동, 불복종, 반

항적 행동을 보이고 동료관계에서 어려움을

나타내며 학업성적이 하락하는 경향을 나타낸

다고 하였다. 그밖에도 부모의 이혼에 대한

부적응이 신체적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오은순, 1997).

이혼에 관한 국내 연구들은 주로 이혼가정

을 비이혼가정과 대립되는 형태의 문제가정으

로 전제하고 특성을 비교하거나(김숙자, 2002),

이혼가정 자녀를 위한 집단치료와 같은 프로

그램의 효과 연구들이 대부분이다(김은영,

2004; 황진원, 2002). 그리고 이혼가정 자녀들

의 고유한 특성과 적응변인에 관한 연구들도

면접이나 관찰에 의한 질적 연구보다는 양적

연구들이 대부분이며(김남숙, 1993; 서지영,

2002; 오은순, 1997), 사례를 통해 실제 이혼가

정 자녀들이 어떠한 경험을 하고 어떻게 적응

해 가는가에 관한 과정연구들도 부족한 실정

이다. 이혼 자녀의 적응이나 탄력성에 관한

연구들도 부모이혼이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서지영, 2002), 이혼 가정 아

동의 탄력성에 대한 위험-보호요인들 간의 경

로분석(김승경, 2003), 이혼가족 자녀의 적응과

정에 관한 연구, 근거이론 접근(박한샘, 2004)

등으로 제한되어 있고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

고 대부분의 연구들이 부모이혼에 관한 양적

연구들을 수행하여 왔기 때문에 논의에서 질

적 연구에 대한 제언들을 하고 있다(김남숙,

1993; 동승자, 2000; 오은순, 1997). 따라서 부

모이혼에 대한 기존의 부적응적 관점을 새롭

게 적응적 관점으로 시각을 바꾸어 부모이혼

을 겪은 자녀들이 어떠한 경험을 하고, 그 경

험 속에서 얼마나 탄력성을 보이는가에 대해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 또한 질적 연구를 통

해 부모이혼을 경험한 성인기 자녀의 삶을 총

체적으로 살펴보고, 이해하는 과정들이 필요

하다.

질적 연구는 연구현상의 속성, 패턴, 특징,

구체적 맥락이나 현상의 의미를 관찰, 증거,

분석, 해석하는 방법론이다. 이 방법의 목표는

특정맥락에서 참여자의 시각 혹은 준거 틀을

통해 연구 현상의 총체성을 가능한 충분히 밝

히고 해석하는데 있다(박희석, 2002). 질적 연

구는 다양한 방법론이 있는데, 체험연구,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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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구법, 담화분석, 현상학적 분석, 자서전

분석 등이 이에 속한다(연문희, 2001). 또한 질

적 연구는 연구하는 방법과 여러 가지 경험적

인(연구사례, 개인적 경험, 생활사, 면접, 관찰,

역사, 상호작용) 자료들을 수집하고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John, 1998 /2005).

이러한 질적 연구 중 현상학적 접근은 살아

있는 인간의 의식과 체험을 포착하고 이해하

는 것을 주요과제로 삼으며(Strauss & Corbin,

1990/1996), 인간경험의 기술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경험의 의미를 밝히고자 하는 귀납적․

기술적 연구방법이다. 따라서 현상학적 연구

는 살아있는 경험을 지향하며, 그 경험의 의

미를 포함하여 구조, 즉 현상의 본질을 밝혀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신경림, 조명옥,

안진향, 2004). 현상학적 연구는 판단중지의

개념이 중심이 되는데,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

의 목소리를 통해 그것을 이해하도록 현상에

대한 자신의 편파된 생각을 제외시켜야 한다

(John, 1998 /2005).

부모의 이혼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

면, 정진영(1993)은 아동기 자녀들이 한쪽 부

모에 대해 분노를 느끼며, 이혼초기에 갈등을

많이 겪는 아이일수록 우울증보다는 분노가

더 쉽게 나타나고 이러한 분노가 이후에 문제

가 된다고 보았다. 부모의 별거와 이혼은 아

동과 청소년에게 있어 한쪽 부모 혹은 양쪽

부모에 대한 강한 분노감과 슬픔, 깊은 상실

감, 집중과 학업기능의 방해를 보이며, 대부분

의 아동과 청소년을 위기에 빠뜨린다(Joan,

1998). 비이혼가정의 자녀가 이혼가정의 자녀

보다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

으며(김남숙, 1993), 이혼가정의 자녀들은 동료

의 놀림과 거부, 유기불안, 부모에 대한 불만,

재결합의 희망, 자신에 대한 비난, 죄책감을

보였다(정현숙 1993).

이혼 후 첫 2년 동안 아동들은 행동문제를

일으키고 사회적 역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

으며(이영숙, 박경란, 전귀연, 1999), 이혼 후

4-5년이 지나면 부모들은 좀 더 행복과 만족

감을 느끼게 되고 오히려 이혼을 유익한 경험

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고(Thompson, 1983),

자녀들 역시 이혼을 받아들이고 그 생활에 적

응하게 되어 한 부모 가정에 익숙해지지만 여

전히 외로움과 분노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Kurdek(1981)의 장기적응에 대한 연구에서, 2년

간격으로 자녀들의 이해와 감정의 변화를 살

펴본 결과, 4년 정도가 지나면 이해에는 진전

이 있었으나 감정은 여전히 부정적이었고, 6

년 정도가 지나면서 부모의 이혼에 대한 이해

나 감정 모두가 안정적이었다. 그러나 대학생

이 된 후에도 부모와의 관계가 비이혼가정 자

녀에 비해 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

과가 있다(Moreland, Schwebl, Fine & Vess, 1982).

그리고 부모의 이혼이 자녀들이 성인기가 된

후에도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낮은 심리적

안녕, 결혼관계 문제, 이성 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어(박한샘, 2004), 그 영향의 지

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Amato(1993)는 학업성취, 행동문제, 사회적

관계와 청소년 비행에 있어 비이혼 가정과 이

혼가정의 자녀 간에 차이가 없었고, 갈등이

심한 비이혼가정의 자녀가 오히려 이혼가정의

자녀보다 더 많은 행동적, 인성적 문제를 일

으켰음을 보고했다. 부모의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자녀의 성이나 연령, 기질, 또

는 내외통제성 등의 개체적 특성에 따라 적응

의 차이가 나타나며, 자녀의 수, 부모의 성이

나 사회경제적 지위, 이혼 후 경과기간,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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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갈등, 비양육 부모와의 관계, 학교를 포

함한 사회적 지지 등의 환경적 요인이 어떠한

가에 따라 자녀의 적응이 달라질 수 있다(오

은순, 1997). 한편 이혼과 같은 고위험 스트레

스를 경험하는 아동들이 모두 부정적인 영향

만을 얻는 것은 아니며, 개인적 혹은 환경적

인 영향으로 인해 스트레스의 영향을 완충시

키거나 오히려 적응에 긍정적인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김승경, 2003). 즉 이러한 고위

험 스트레스들은 아동들에게 위험뿐만 아니라

기회로도 작용하는 것이다.

최근 이혼가정 자녀의 적응에 관한 연구들

은 이혼을 삶의 한 과정으로 보고, 가족구조

자체보다는 가족관계의 질과 아동의 적응에

있어서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서지영, 2002; 오은

순, 1997; 주소희, 2003). 가족관계 특히 부모-

자녀관계는 아동들의 취약성과 탄력성 모두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광범위한 맥락

에서 볼 때, 부모-자녀관계는 성, 지능수준, 기

질 및 생물학적인 상태와 같은 아동의 특성들

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그것은 개별 아동들

의 발달경로를 예측하기 위한 부모, 가족, 그

리고 환경적인 특성들과 상호작용한다. 부모

의 행동은 아동에게 더 많은 탄력성을 가지기

위한 대처기술을 사용하고 발달시키도록 할

수 있고, 역으로 문제에 대한 증가된 위험에

처하게 할 수도 있다(김승경, 2003). 따라서 아

동의 적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 자신과

가족, 사회, 문화적인 맥락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탄력성에 대한 연구가 요

구되어 온 것이다(Werner, 1994: 서지영, 2002에

서 재인용).

탄력성은 탄력적 질의 내용과 환경변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능력 및 용기와 취약성

의 특성을 기술하는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

다. 최근 탄력성은 위험과 보호과정들의 상호

작용과 역경적인 생활사건을 수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개인의 내적․외적 특성들의 상호작

용을 포함하는 역동적인 과정들로 정의된다

(Craig, Lyndal, Jane, Dianne, Vella & Susan,

2003). 탄력성은 위험 노출의 부정적인 영향들

을 극복하고, 외상적 경험에 성공적으로 대처

하며, 위험과 연합된 부정적인 경로들을 회피

하는 과정들이다. 탄력성의 필수요건은 긍정

적인 결과를 초래하거나 부정적인 결과를 줄

이고 회피하도록 하는 촉진요인들과 위험요인

의 존재이다. 탄력성은 위험의 노출에도 불구

하고, 개인의 건강한 발달을 이해하는데 도움

을 준다(Stevenson & Marc, 2005).

역경을 경험한 청소년의 적응과정을 이해하

기 위해서는, 개인의 반응을 더 취약하게 하

는 위험요인들과 오히려 더 탄력적으로 개선

시키는 보호요인들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Craig, Lyndal, Jane, Dianne, Vella & Susan,

2003). 위험요인들은 다양한 영역에 걸쳐 나타

나지만, 크게 개인, 가정, 사회영역으로 구분

해 볼 수 있다. 개인영역에는 충동, 공격적 성

향이나 우울, 포기 성향과 같은 취약한 성격

특성과 개인의 신체장애나 발달장애 등이 포

함된다. 가정영역에는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부모의 실직이나 사업실패, 부모의 사망이나

질병과 같은 구조적 측면의 문제와 부부갈등,

부모-자녀갈등, 형제․자매갈등과 같은 가족

관계의 질과 관련된 위험요인들이 포함된다.

사회영역에는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거주하거

나 비행청소년들과 쉽게 어울릴 수 있는 환경

에 있거나 담배나 술 등을 쉽게 구입할 수 있

는 환경이 해당된다(김택호, 2004).

이와 달리 보호요인은 한 개인의 생활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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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높은 위험요인을 보상해 줄 수 있으며

(김은정, 김향구, 황순택, 2002), 스트레스를 경

험한 개인이 스트레스로부터 회복하여 긍정적

적응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개인의 심리사회적

능력에 기여한다(김승경, 2003). 보호요인에는

기질, 지능, 자존감, 효능감, 부적정서에 대한

인내력, 유연성, 유머감각, 사교성, 의사소통기

술과 같은 개인적 특성들과 가족관계의 질,

부모의 양육태도, 가족응집력, 양육부모와의

관계와 같은 가족적 특성들 및 친구, 선생님,

이웃, 지역, 국가,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사회적 특성들이 포함된다(Craig, Lyndal, Jane,

Dianne, Vella & Susan, 2003).

이러한 탄력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1970년대에 정신병리를 지닌 위험집단 아동의

연구에서 비롯되었다(김택호, 2004). 정신병리

학의 병인론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던 심리

학자들과 정신과 의사들은 생물학적 유전, 출

산위험, 환경과 같은 위험요인으로 인해 심각

한 문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집단의

아이들을 수년 동안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

연구자들 중 일부는 높은 위험요인을 지녔음

에도 발달상의 문제를 보이지 않고 잘 발달하

고 있는 아이들이 있음을 관찰하고 매우 놀라

워했다. 이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한 연구를

‘탄력성 연구’라고 명명하고, 이 연구를 통해

아이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예방하고

유능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관련정책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해왔다.

탄력적인 아동은 그들의 삶에서 부딪치는

여러 가지 문제 상황들을 효과적으로 수용하

거나 안내하고, 최소화시킴으로써 대처해 나

가며(Jeanne et al., 1997: 서지영, 2002에서 재인

용), 양육자나 교사에게 자신의 관심사를 적극

적으로 표현하고, 자신이 전혀 통제할 수 없

고 변화시킬 수도 없는 지속적이고 과도한 스

트레스 상황이나 장소를 피하기도 한다. 그리

고 자신들의 욕구에 맞도록 환경을 변화시키

기도 하고, 문제에 대처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식을 취하며(Hernandez, 1993),

미래에 대한 목표의식과 희망을 가지고 낙관

주의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Werner, 1993). 아

동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탄력성의 특성은 부

모의 이혼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상황들을

이겨내고 아동이 긍정적인 적응을 할 수 있도

록 도와주는 것이다.

탄력적인 청소년들은 일탈적 행동을 보이는

청소년들보다 상대적으로 지적 능력이 우수하

고,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며, 덜

수동적이고 덜 운명적인 대처 행동을 보이며,

스스로를 덜 무기력하고 더 효과적이라고 지

각하며, 더 많은 긍정적 자기평가를 보인다.

또한 이들은 접근 경향성이 많고 유연한 스타

일과 넓은 사회적 지지망을 지녔으며, 그들의

지지에 만족하고 더 자율적인 경향성과 개방

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김택호, 2004).

최근 긍정심리학의 중요성이 제기되면서 탄

력성 연구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며, 미국심

리학회에서는 2001년 연차대회에서 긍정심리

학을 특별 주제로 다루었다(Fredrickson, 2001;

Masten, 2001). 긍정심리학에서는 개인의 주관

적이고 긍정적인 경험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

고, 현재 상태에서의 몰입, 기쁨, 행복과 같은

주제와 미래에 대한 낙관성, 희망감 등의 변

인을 주제로 삼고 있으며, 집단 수준에서는

책임감, 이타성, 용서, 직업윤리 등과 같은 주

제를 다루기도 한다. 즉 탄력성 분야의 기존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주요 개념들이 긍정심리

학 분야의 주요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택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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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의 이혼이라는 스트

레스 사건을 겪은 자녀들이 무엇을 경험하고,

그 자녀들의 탄력성은 무엇인가에 관해 현상

학적 접근방법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다. 이를 통해 부모의 이혼을 겪은 자녀들이

개인적․환경적 위험요인들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적절한 상담적 접근을 모색하기 위

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방 법

연구 참여자

전북지역에 소재한 대학교들의 인터넷 홈페

이지게시판과 수업시간에 연구 참여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자는 전화로 참여

의사를 밝힌 12명의 부모이혼을 경험한 대학

생들과 접촉을 할 수 있었다. 이 중 이혼 후

재혼한 가정 3명, 갑작스럽게 연구 불참의사

를 밝힌 2명을 제외하고, 총 7명과 면접 및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이 가운데 6세 경 부모

님이 이혼을 하여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다는 참여자 1명을 제외하고 총 6명의 자료를

질적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비밀

보장의 약속과 함께 소정의 연구 참가비를 지

급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특성을 보면, 이혼당시 연

령은 10～15세 사이가 4명, 16～20세 사이가 2

명이었다. 이혼 후 주 양육자는 아버지가 2명,

어머니가 3명, 아버지에서 할머니로 바뀐 경

우가 1명이었다(표 1).

측정도구

간이정신진단검사

간이정신진단검사(Symptom Checklist Revised:

SCL-90-R)는 심리치료 및 향정신약물학 사용의

효과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뿐만 아니라, 심리

진단검사로서 쓰일 수 있도록 개발된 자기보

고식 검사로, 각 문항에 대해 지난 7일 동안

경험한 대로 그 증상의 정도에 따라 “전혀 없

다”부터 “아주 심하다”까지 5점 척도로 평정

하며, 총 9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소척도의

내용은 신체화, 강박증, 대인예민성, 우울, 불

안, 적대감, 공포불안, 편집증, 정신증의 9개

증상차원을 포함한다. 간이정신진단검사의 내

적합치도는 .72이다.

사례 성별 현재연령 이혼당시연령 주 양육자

참여자1 남 24 17 모

참여자2 여 21 10 부 → 조모

참여자3 여 22 14 부

참여자4 여 23 12 부

참여자5 남 24 13 모

참여자6 여 21 16 모

표 1. 연구 참여자들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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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완성검사

문장완성검사(Sentence Completion Test)는 50

문항으로 이루어진 미완성 문장을 피검자가

자기 생각대로 완성하도록 하는 검사로, 단어

연상 검사의 변형으로 발전된 것이다. 검사에

포함되어 있는 문장들은 가족영역, 성적영역,

대인관계영역, 자기개념영역에 관한 중요한

태도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

다(최정윤, 2002).

부모이혼경험질문지

본 연구 참여자의 배경정보에 관한 질문들

과 본 연구자가 구성한 개방형 질문지로 다음

과 같은 문항들이 있다.

부모님이 이혼하셨을 때 당신은 무엇을 경

험하셨습니까?

부모님의 이혼이 당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까?

부모님의 이혼에 대한 당신의 느낌과 생각

은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이혼 후 당신의 삶의 의미는 무엇

입니까?

면접

본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연

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후, 부모이혼

후 경험과 적응과정에 관해 심층면접을 실시

하였고, 면접은 2시간에서 2시간 30분가량이

소요되었으며 1회로 진행되었다. 면접내용은

참여자들의 사전 동의를 얻어 녹음하였으며,

면접내용을 확인하거나 추가정보를 얻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참여자들

과 접촉했다. 한편, 본 연구자는 부모이혼을

경험한 자녀들이 비이혼 가정 자녀들에 비해

부정적인 경험을 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

고 있었는데, 현상학적 연구의 본질이 현상에

대한 연구자의 선행가정과 편견 및 이론이 자

료의 수집과정이나 해석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판단중지를 요구하기 때문에(신

경림, 조명옥, 안진향, 2004), 본 연구자는 자

료수집이 완전해질 때까지 심층 문헌의 고찰

을 억제하고자 노력하였다.

자료 분석

연구 참여자들의 면접내용에 대한 자료 분

석은 Giogi(1985: 박성희, 2004에서 재인용)의

현상학적 질적 분석방법에 따라 수행하였으며,

분석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상담

심리학 박사인 상담심리전문가 1인과 상담심

리학 박사과정에 있는 임상심리전문가 1인과

함께 분석하였다. 먼저 전반적인 내용과 감각

을 확인하기 위해 필사된 내용과 녹음테이프

를 반복하여 들으면서 원 자료의 내용과 비교

하였으며, 필사된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반

복하여 읽었다. 그런 다음 각자 문장을 하나

하나 살펴보면서 연구 참여자의 반응이나 느

낌에 초점을 맞추어 심리적으로 의미 있는 내

용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밑줄을 그으며 의

미를 탐색하였고, 부모이혼 후 경험을 나타내

는 의미 있는 문장이나 구를 선택하여 의미진

술들을 추출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은 논의와

합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

들의 일상적인 표현을 반성적 사고와 상상력

을 통해 심리학적 용어로 변형시켰으며, 변형

된 의미단위들을 종합하여 체험에 대해 일관

성 있는 진술을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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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연구 참여자들의 간이정신진단검사와 문장

완성검사 및 부모이혼경험질문지의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간이정신진단검사에서 참여

자들은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였으나, 참여

자3과 참여자6은 각각 적개심(66T)과 우울감

(69T)척도가 상승하였고, 참여자2는 적개심(74T)

과 편집증(68T)척도가 상승하였으며 신체질병

등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

문장완성검사에서 참여자들은 부모 갈등과

이혼으로 인해 ‘부모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양

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많았고, ‘자신

감 결여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보고하였으

나, ‘자신의 능력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었으며, ‘행복한 가정과 좋은 배우자에 대한

이상’을 표현하였다. 부모이혼경험질문지에서

참여자들은 부모이혼 후 ‘전학과 이사와 같은

갑작스런 환경변화’를 겪었으며(참여자1, 3, 4),

‘부모이혼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거나(참

여자 1, 5, 6), ‘부모이혼에 대한 심한 거부감

과 부모에 대한 원망감’을 경험하였다(참여자

2, 3, 4).

심층면접에 대한 질적 분석 결과, 참여자 5

는 아버지의 외도로 인한 부모의 잦은 불화와

갈등을 경험하였으며, 참여자 1과 6은 아버지

의 잦은 음주와 어머니에 대한 신체폭력을 지

켜보면서 심적 고통이 더욱 컸으며, 이로 인

해 이들은 부모의 이혼을 강하게 원하거나 당

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반면, 참여자 3과 4

는 부모 이혼 전 부모갈등은 많았으나 부모의

심한 음주행동이나 신체폭력은 없었으며, 부

모이혼에 대해 ‘어머니가 잠시 여행을 갔다,

집을 나갔다.’라고 인식하면서 부모의 이혼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한편, 참여자 2는 갑작스런 아버지의 사망

과 친할머니의 병, 언니의 조기결혼으로 인해

가족이라는 정서적 지지처가 불안정해지면서

더욱 부모이혼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이전에

는 여러 스트레스가 있는 것을 당연시하고 그

것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현재는 뚜렷

한 스트레스가 없는 것에 대해 오히려 불안해

하고 신체화를 보이거나 존재감의 상실을 경

험하고 있었다. 아울러 참여자 1은 평상시 자

신의 감정을 주로 억압하고 회피하면서 과도

한 음주습관과 같은 충동통제의 어려움을 보

이고 있었고, 이성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드러

내고 있었으며, 참여자 6은 경제적 곤란으로

인해 학비와 생활비에 대한 걱정과 책임감이

많았고 정서적 갈등과 신체화를 보였으며, 이

성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감을 내재한 채 종

교라는 제한된 정서적 지지처만을 갖고 있었

다.

참여자들의 개별적인 심층면접 분석결과는

지면의 제한을 고려하여 생략하였으며, 참여

자들의 경험에서 도출된 8개의 공통 주제들을

탄력성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공통 주제들

은 참여자들 중 4명 이상이 공통적으로 반응

한 내용을 제시하였고, 참여자들의 경험과 관

점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그들의 언어적

표현을 그대로 기술하였다. 참여자들은 부모

이혼 후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와 ‘이혼

가정이라는 편견에 대한 두려움’, ‘소극적이고

위축된 대인관계’ 및 ‘이성관계의 문제’와 같

은 부정적인 경험들을 공통적으로 겪었으며,

이는 탄력성의 위험요인들로써 그 내용은 표

3에 제시하였다.

참여자들은 부모 이혼 후 공통적으로 양육

부모와 비양육부모에 대한 미움, 원망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보였으며, 부모에 대한 부정



송옥선 등 / 부모이혼을 겪은 대학생의 경험에 관한 질적 분석: 탄력성을 중심으로

- 23 -

사례 SCL-90-R SCT 부모이혼경험질문지

참여자

1

․심리적으로

안정됨.

․아버지에 대해 부정적임.

․어머니에 대해 과거에는 부정

적이었으나, 현재는 긍정적임.

․부모이혼에 영향 받은 것이 없다고 지각함.

․전학과 이사를 함

․미래의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을 것임.

참여자

2

․적개심(74T)

․편집증(68T)

․신체질병이

있고,

심리적으로

불안정.

․갑작스런 아버지의 죽음에 대

한 죄책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자신감의 결여.

․노력을 통한 성공과 희망을 보임.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많았음.

․대인신념이 부정적임.

․외로움과 위축감을 경험

․부모이혼을 이해하긴 하지만, 자신이 버림

받았다고 지각함.

․자신과 삶을 사랑하고 좋은 가정을 꾸리고

싶은 희망을 보임.

참여자

3

․적개심(66T)

․심리적으로

비교적

안정됨.

․부모에 대해 긍정적임.

․배신감에 대한 두려움.

․똑똑하고 당찬 여성상을 지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임.

․전학과 이사를 함.

․부모이혼 후 심한 내적 고통과 부모에 대

한 원망감 경험.

․외로움, 위축감, 성격상의 변화를 경험.

․부모이혼을 이해하고 있고, 미래의 삶에 대

한 의지를 보임.

참여자

4

․심리적으로

안정됨.

․내적두려움이 많음.

․아버지에 대해 부정적임.

․어머니에 대해 긍정적임.

․행복한 가정과 현명한 여성상

에 대한 바람을 지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희망이

공존함.

․부모이혼에 대해 쉽게 수용하지 못함.

․전학과 이사를 함.

․마음의 상처, 자신감의 결여와 위축감을 경험.

․부모의 재결합에 대한 희망을 내재함.

․미래의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에 대한

희망을 표현함.

참여자

5

․심리적으로

안정됨.

․아버지에 대한 양가감정.

․어머니에 대해 긍정적임.

․자신의 능력과 미래에 대해 희

망을 내재함

․부모이혼 후 아버지의 통제를 벗어난 것에

대해 좋아함.

․학교에서 부적응적인 행동을 보임.

․부모이혼이 어머니에게 잘된 일이라고 지

각함.

․부모이혼에 영향 받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려는 의지 보임.

참여자

6

․우울감(69T)

․심리적으로

비교적

안정됨.

․부모에 대해 부정적임.

․남성에 대한 불신감이 많음.

․자신감 결여.

․신앙으로 심적 위안 얻음.

․미래의 행복한 가정과 배우자

에 대한 희망을 내재함.

․부모이혼 후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었음.

․자신감 저하, 위축감 경험.

․어머니에 대한 동정심, 결혼에 대한 두려움

경험.

․부모이혼을 이해했으나, 원망감이 많았음.

․봉사를 통해 불행한 사람들에게 행복과 자

신감을 주고 싶은 희망을 보임.

표 2. 연구 참여자들의 간이정신진단검사와 문장완성검사 및 부모이혼경험질문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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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성의 위험요인

1.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

참여자

1

“어떤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지 전 그걸 몰라요. 원망 같은 게, 그런 걸 잘 해주지 못한 서

운함이 있죠... 저 엄마 무지 싫어했거든요. 제 성격이 누구한테 간섭받는 거 굉장히 싫어

하거든요. 그거에 규제를 가하고 때리는 어머님이 너무 싫었어요.”

참여자

2

“이기적이었던 거 같아요. 자식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손해의식, 피해의식이 너무 커요. 엄

마하고 아빠하고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많이 원망스러웠죠. 무심

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엄마가 밉기도 하고, 아빠가 너무 바보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인

제 때리니까 아프니까 밉죠. 아빠한테 정말 무심했어요.”

참여자

3

“엄마한테 전적으로 의지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

격을 받았다고 해야 하나... 근데 그러니까 오기가 더 생기더라구요. 그냥 엄마 없어도 더

열심히 살아서 더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원망스러웠죠. 그러니까 엄마를 진

짜 많이 미워했었어요.”

참여자

4

“처음에는 실감이 안 된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남이 돼서 우리 가족이 영원히 다 함께

살지 못할 거라 생각을 못한 거 같아요... 혼자서 진짜 많이 울었어요. 청소년기에는 아빠

가 밉고 신경을 안 써주는 것 같아서 미웠어요... 아빠한테 서운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

5

“아버지에 대한 심리적인 엇나감, 반항 이런 게 있었지만, 아버지가 워낙 무섭기 때문에 겉

으로 표현은 못했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부모님을 약간 증오했는지도 모르겠

어요. 어머님도 싫고, 부모님도 싫고”

참여자

6

“싫다.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람, 그냥 내 기억에서 지워

버리고 싶은 없었던 사람으로.”

2. 이혼가정이라는 편견에 대한 두려움

참여자

2

“내 집일을 얘기하면서 쟤는 엄마도 없대. 그런 식의, 내 얘기 하는 것 같으면 집일 싸잡아

서 욕하는 거 같고... 선생님이 왜 나를 꺼떡하면 불러내서 풀라고 할까. 우리 엄마, 아빠

그런 것도 있고, 촌지도 없고 그러니까 신경을 안 써주는구나.”

참여자

4

“내 입으로 이혼한 부모님을 두고 있다고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혼한 자식이라는 소리를 들을까봐서 행동이랑 조심하려고 노력했어요. 불쌍하게 볼 수

있고, 그런 게 싫었어요.”

참여자

5

“반이 바뀌어가지고, 신상 조사 같은 거 하잖아요. 그 때가 제일 좀 곤혹스럽고 그랬는데...

생각이 한번 틀어박히면 진짜 벗어나기 힘들어요. 난 왜 이혼한 자식의 아들일까... 나의

이런 실상을 전혀 모르는 곳으로 가고 싶은, 약간 도피도 하고 싶고. 도망도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내 스스로 남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는데, 제 발 저리게.. 내 입으로 난 이

혼한 부모님을 두고 있다고 떳떳하게 얘기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참여자

6

“이혼한 후로는 혹시 애들이 나의 가정에 대해 물어보면 어쩌지 하는 약간의 두려움. 그래

서 나를 점점 숨기게 되는 것 같아요.”

표 3. 연구 참여자들의 탄력성의 위험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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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성의 위험요인

3. 소극적이고 위축된 대인관계

참여자

1

“대인관계를 못했어요. 혼자만의 공간에서 파고드는 게 있었어요... 여전히 말없고 몇몇 친

구들하고만 말하고... 고등학교 때는 누가 저한테 말거는 게 진짜 싫었어요. 만날 보는데

인사를 하나 그런 생각도 했었구요. 친구가 없어가지고...”

참여자

2

“나만 없겠네 하면서 나와서 혼자 놀았던 거 같아요. 부모님 얘기 나오면 좀 위축됐던 거

같아요.”

참여자

3

“좋아하면서도 내색하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스스로 위축이 돼서. 안 그래도 집안문제도

있고 해서 성격이 점점 많이 소극적으로 변해가지고. 사람에 대해서 많이 믿지 못하게 된

것 같은 부분도 있고... 사귀려는 의지도 없었고, 친한 친구만 계속 친하고... 나에게 다가

와주면 받아주고. 친해지려고 하면 막 스스로 벽을 두고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앞에

나서려고 안했어요”

참여자

5

“나 혼자 가서 친구들이 없었으니까, 제가 먼저 가가지고 말을 걸거나 그런 붙임성도 없

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자퇴를 할까 해가지고 자퇴서를 한 달 동안 갖고 다닌 적이 있었

어요.”

참여자

6

“애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힘들고 고민이 되어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관계

에 있어서 깊이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툭 터놓고 이야기

할 상대가 없는 거예요.... 애들은 항상 부모님이랑 어디 갔다 이런 식인데, 저는 그냥 다

들어주는 편이었고, 할 말도 없고”

4. 이성관계의 문제

참여자

1

“몇 년간 사귀었는데 말다툼 한번 한 적 없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이 왜 싸우고 이혼하

나 그런 게 잘 이해가 안 돼서.”

참여자

2

“남자친구 이상의 것을, 아버지 역할과 어머니 역할까지 해주길 은근히 바라는 거 같아

요... 좋아하긴 했었지만, 사귈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일단 저를 안 좋아하면 못 다

가갔어요. 버림받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참여자

3
“나는 절대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 안한다... 결혼에 대해서 많이 회의적인 생각이 들죠”

참여자

4

“내가 나중에 결혼해서 그렇게 될까봐 걱정돼요... 남자친구가 조금 부족함이 있는 것 같

아요. 우선 싸우는 게 너무 싫은데, 많이 다투니까.”

참여자

6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좋아해줄까. 이 남자도 언젠가 다른 여자한테 가겠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부러 퉁명스럽게 하고, 툭툭 쏴요. 좋은 감정을 내색하지 않아요. 내가 이 남자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하는 불안감... 나도 어쩔 수 없이 똑같은 상황에 놓이지 않을까”

표 3. 연구 참여자들의 탄력성의 위험요인 (계속)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 26 -

적인 정서들을 내적으로 억압하고 회피하였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이 이혼한 가정이라고 수

군대고 비난할까봐 걱정하고, 그러한 편견에

심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꼈으며, 그로 인해

대인관계나 사회적 관계에서 소극적이고 위축

된 관계형성을 보였다. 특히 이성 관계에서

참여자들은 부모의 불화를 답습하지 않기 위

해 다툼을 지나치게 싫어하고, 갈등을 회피하

고자 하는 양상을 보였으며(참여자1～4, 6), 이

성에게 부모의 역할을 기대하거나, 편안하고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과도한 기

대감이나 기준을 갖고 있었고,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고 쉽게 믿지 못하였다.

참여자들은 부모 이혼 후 ‘가족에 대한 새

로운 관점’과 ‘정서적 지지처’, ‘긍정적인 자아

상’ 및 ‘뚜렷한 경제적 관념’과 같은 탄력성의

보호요인들을 공통적으로 보고하였으며, 이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참여자들은 형이나 언니

혹은 동생으로서 가족에 대한 의무감을 느끼

며 자신의 책임을 다하려 했고(참여자 3, 5,

6), 시간이 흐를수록 가족에 대한 동정심과 걱

정, 애정의 감정을 느끼며 부모의 이혼에 대

해 이해하고자 하고, 가족관계의 회복을 희망

하며 가족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드러냈다(참

여자 1～6). 이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통해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경우가 있었고, 경제적 곤란이 없는 경우에도

스스로 용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거나, 장학

금이나 기타의 혜택여건이 학교나 학과 선택

의 기준이 되는 등 뚜렷한 경제적 관념을 갖

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또한 다양한 정서적

지지처가 존재했는데, 부모의 친구나 친척, 학

교친구, 교사, 동아리 활동, 종교와 같은 정서

적 지지처는 그들에게 어려운 상황에서 힘이

되고,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발견들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아울러 참여자들은 부

모로부터 물려받은 지능이나 재능, 취미, 성격

적 특성을 키우거나, 자기 위안과 학업의 몰

두, 부정적 경험을 통한 배움과 삶의 통찰을

통해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고, 미래에 대

한 희망을 내재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부모이혼을 겪은 대학생 자녀들

이 무엇을 경험하고, 이혼 자녀들의 경험에서

탄력성은 무엇인가에 관해 질적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부모의 이혼을 겪은 대학생 자녀는 부모 이

혼 전 부모갈등의 심화 정도에 따라 부모의

이혼을 당연한 것으로 지각하거나 오히려 이

혼하기를 원했으며, 부모갈등이 심하지 않았

을 경우 이혼으로 인한 충격과 거부감이 컸다.

이는 부모갈등이 심하거나 폭력적인 부부생활

을 목격해 온 아동과 청소년이 부모의 별거와

이혼에 대해 안도감을 드러내고 부모의 재결

합을 덜 원하며, 별거와 이혼이 인지적으로

적절한 결론이라고 지각한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Joan, 1998). 또한 이혼 전 심각한 부

부갈등을 경험한 자녀들은 이혼 후 부부갈등

의 고통으로부터 해방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

타난 박한샘(2004)의 연구와도 부합하는 결과

이다. 즉 부모의 갈등이 심했던 이혼 자녀들

의 경우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힘든 상황

을 보지 않게 되었다는 점에서 안도감과 편안

함을 느꼈던 반면, 부모갈등이 심하지 않았던

이혼 자녀들은 갑작스런 이혼에 심한 정서적

고통을 경험했고, 여전히 재결합에 대한 소망

을 갖고 있었다. 이처럼 부모갈등과 이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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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성의 보호요인

1. 가족에 대한 새로운 관점

참여자 1

“아들이라는 믿음직감을 못 줬다는 게 많이 미안하고 그래요... 어떤 면에서 아버지하고

비슷한 행동이나 생각을 하게 될 때, 아, 내가 많이 고쳐야겠구나... 수십 년 동안 계속 빚

을 갚아오셨어요. 어머니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사람 뒷모습(아버지)이란 게 짠하구나.

불쌍한 마음이...”

참여자 2

“할머니도 꼭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아버지 미워했다가 되게 후회를 많이 했거든요. 할머

니도 자주 못 보니까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이 바뀌고... 아빠 죽으면 언니 다시는 안 보려

고 했는데,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언닌 거 같더라구요. 용서 안하려고 했는데, 용서가 되더

라구요. 그 자리에서.”

참여자 3

“나중에 엄마 얼굴 한번 보고 나니까, 그 원망이 다 씻겨 내려가더라구요. 그 때 울고 나

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다고 해야 되나... 많이 좋았죠. 한 시간 반 정도 기차를 타고 오

는데, 그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도 모르게, 같이 있었는데 굉장히 좋더라구요.”

참여자 4
“엄마를 많이 기쁘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돈을 벌어서 부모님께 많이 효도해 드

리고 싶어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6
“우리를 이만큼 키워줬으니까 우리가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엄마한테는 꼭 보여

주고 싶어요.”

2. 정서적 지지처

참여자 1

“저는 삐뚤어지지만 어머님은 너무 곧게 지내셨기 때문에 다시 또 돌아올 수 있었고... 어

머님이 저한테 날씨 좋은 날 문자도 보내주시고 저는 자주 전화해서 챙기고 식사하셨냐

고.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동생한테 많은 걸 배웠죠. 이런 삶도 있구나하

고 닮아가려 하고. 동생이 저한테 조언하고 충고하고 그랬어요. 누나 같은 사람이었어요.”

참여자 2

“중학교 때부터는 다 얘기했어요. 그런 거를... 정말 깊은 얘기는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한

테 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아빠 쪽으로 살려고 했을 때 할머니가 키워주

셨어요... 삼촌이 많이 도와주세요. 아버지 같은 존재예요.”

참여자 3

“같이 살진 않더라도 신경을 많이 써준 건, 엄마가 많이 써주시고... 친구들한테 의지를 많

이 했던 것 같아요. 친한 친구는 2명이 있는데, 2명한테 의지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보

면 마음에 의지할 곳을 찾아서 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교회가면 안정이 된다고

해야 하나... 풍족하게 많은 건 아닌데, 돈이 궁해서 뭘 못했다 그러진 않았어요.”

참여자 4

“저희한테 항상 미안해했어요. 지금도 항상 걱정하시고 전화도 자주 하시는 게... 엄마는

최선을 다했어요... 대학 자금같이 큰 것들은 아빠가 다 해 주셨구요. 용돈이나 생활비 같

은 것은 엄마가 다 해주시고 그랬어요... 힘이 된 것은 친구나 언니들도 있었고, 많이 힘이

되었던 것은 엄마나 아빠.’

표 4. 연구 참여자들의 탄력성의 보호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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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성의 보호요인

참여자 5

“철학 서적이나 철학에 심취를 해 가지고요. 많이 잊혀지고, 뛰어넘어지더라고요... 운동 같은

것을 좋아해가지고,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이런 게 컸던 것 같아요. 좋은 친구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만나면 격식 없이 지내는 친구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은사님이 제 성적을 항상

듣고 있었대요.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뭐든지 윗사람들한테 많이 배웠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않는 것 같아요. 삶의 방식이라든지, 삶을 보는 관점이나 시간개념이나 이런 걸 고등학교

중학교 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지금도 고마운 게 어머니가 그냥 나 하고 싶은 거 맘대로

하게 많이 했던 거 같아요... 아버지한테 가장 크게 배운 것은 경제적인 관념이나 현실적인 생

활 자세나 이런 걸. 사촌형도 저와 같은 경험을 했었다고. 형에게 도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참여자 6

“하나님은 날 위해 기도해주시고, 날 위해서 무엇인가를 준비해주시는 것 같은... 엄마 보면서

참고 일하고, 다시 엄마 생각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

요.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그래도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었잖아요.”

3. 긍정적인 자아상

참여자 1 “어머니가 머리가 굉장히 좋으셔서 제가 그걸 물려받은 거 같아요.”

참여자 2

“친구들끼리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제가 음악적 지식이 가장 깊었어요... 저도 생각하기에 남

들보다 공부를 많이 못했는데, 난 그래도 했잖아. 역시 난 달라 그렇게 위안을 삼아요. 중학

교 때는 자신감도 좀 있어가지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

각이 많이 들어요. 돈도 더 벌고, 외국도 나갔다 오고 싶고.”

참여자 3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 양쪽 다 안 계신다거나, 그에 비하면 난 괜찮은 편이다... 잔정이

많아서.”

참여자 5
“이제 답은 나한테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일에, 누구한테 얽매이지 않고... 혼자 힘들

거나 생각할 때 달리거나, 조용하게 산책하면서 걷거나 하면서 답을 얻어요.”

참여자 6

“나는 이런 가정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았다 하는 자신감 있게 나를 드러내고 싶어요... 내가

하고 싶은 꿈들이 있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서 불행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싶어요. 영어공부

이런 거 알아보게 되고, 내 미래에 필요한 도서 같은 거 찾아서 보게 되고.”

4. 뚜렷한 경제적 관념

참여자 2
“돈 벌어야 살잖아요. 한 달하다 이거 그만두면 지는 것 같고, 무슨 오긴지 몰라도, 페이 진

짜 조금 주는 데서 오래했어요.”

참여자 3
“어른들이 장학금 받으면 좋아하세요. 그 과가 혜택을 좀 많이 준다고 하더라구요. 장학금 많

이 주고요.”

참여자 5

“돈을 중학교 때부터 제가 벌어서 쓴 것 같아요. 신문배달도 하고, 성적장학금이 나오면 그걸

로 하고. 대학교 때는 막노동을 하든지 해서 내고, 아버지한테 손 벌리거나 그런 적 없는 것

같아요... 운동부라면 3년간 등록금이 무료잖아요. 그것도 집에 보탬이 될 것 같아가지고... (대

학)등록금도 싸고, 항상 어떤 결정을 할 때, 돈이 비싸게 드는지 싸게 드는지 이런 게 먼저

생각이 들어요... 없으면 내가 벌어서 쓰지, 이런 생각.”

참여자 6 “엄마가 아프셔서 내가 휴학하고 돈 벌어서 집에 대주고.”

표 4. 연구 참여자들의 탄력성의 보호요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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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자체는 이혼 자녀들에게 있어 큰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상담자는 부모에게 부모갈등과 이혼

이 자녀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명료하게 인식시키고, 이혼결정에 대해 부모

와 자녀가 충분히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

며, 자녀양육에 관해 부부 각자가 최선의 해

결책을 모색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부모이혼을 겪은 대학생들은 부모의 이혼을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지 간에 부모에 대한 미

움과 원망감, 분노감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들

을 경험하였다. 특히 이혼가정의 편견에 대한

과도한 의식과 불안감 및 두려움이 많았으며,

스스로 위축되어 사회적으로나 대인관계 면에

서 소극적인 경향을 보였다. 결국 이혼 자녀

들은 부모의 이혼에 대한 자신의 심리적 고통

을 정서적 회피를 통해 대처해 왔으며, 깊은

열등감을 내재한 채 사회적 위축감과 자아상

의 손상을 경험하였다. 그들은 그러한 열등감

과 자아상의 손상을 보상하고자, 자신은 ‘남들

과 다르다’ 혹은 ‘나는 부모와 같이 살지 말

자’라는 피상적인 자기 위안으로 삶에 대처해

왔다. 이것은 일시적인 보호요인이 될 수는

있으나 자아도취적 사고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으며,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보일 수 있어

잠재적으로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부모이혼을 겪은 자녀들

이 부모에 대한 미움과 원망감, 분노감과 같

은 정서적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이혼가정

에 대한 타인의 편견과 비난을 내면화한 부정

적인 자아상을 긍정적인 자아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상담자

는 자녀들이 부모 이혼에 대한 여러 감정들을

충분히 느끼고 표현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개인

치료적 접근을 사용하고, 가족 치료적 접근을

통해 자녀들 혹은 부모의 심리상태와 욕구를

서로 이해하고 현재의 갈등을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특히 집단 치료적

접근을 통해 자녀들의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

과 문제들을 다룬다면, 집단원들 간의 서로

부모이혼에 관한 유사한 경험들을 나누면서

타인으로부터 이해받고 수용되는 느낌을 얻으

며 적절한 대인관계방식을 학습하고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반 상담 접근을 통

해 상담자는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정서적 지

지처의 역할을 제공함으로써 부모이혼을 겪은

자녀들이 탄력성을 회복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부모이혼을 겪은 대학생들은 부모처럼

살지 않아야한다는 신념을 내재한 채, 이성

관계에서 과도한 기대감이나 높은 기준을 설

정하여 이성관계의 형성과 유지에 어려움을

보였다. 그들은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상대방을 쉽게 믿지 못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그로 인해 이성관계가 든든한 지지

처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와 같은

경우, 상담자는 부모이혼을 겪은 자녀들이 이

성 관계에서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을 자각하

도록 돕고, 정서적 갈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

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이성 관

계에 관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부모이혼을 겪은 대학생 자녀들은 소극적이

고 위축된 대인관계 속에서도, 그들이 긍정적

인 자아상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된 정서적 지

지처가 존재했다. 정서적 지지처는 양육부모,

혹은 비양육부모의 지속적인 관심, 믿음직스

런 친구나 교사, 혹은 형제자매나 친척들, 종

교가 있었으며, 그러한 대상은 이혼 자녀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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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삶의 안내자와 조력자, 그리고 삶의 버팀

목이 되어 주었다. 이혼 자녀들은 정서적 지

지 대상들을 통해 책임감을 느꼈고, 뚜렷한

경제적 관념을 통해 자립심을 길렀으며, 그들

에게 인정받기 위해 자신의 과업에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였다. 정서적 지지 대상들은 이혼

자녀들에게 있어 든든한 보호요인이 되었으며,

그들이 부모이혼으로 인한 위험요인들을 극복

해 갈 수 있도록 탄력성을 촉진하였다. 또한

이혼 자녀들은 유전적 지능과 재능 및 스스로

의 노력으로 인한 학업적 성취, 그리고 운동

이나 음악과 같은 취미활동, 종교적 활동을

통해 자신의 정서적 어려움과 갈등을 해소하

고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 부모이혼을 겪은

대학생 자녀들은 부모이혼 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족에 대한 동정심과 걱정, 사랑의 감

정을 보이면서 부모의 이혼에 대해 이해하고

자 하고, 부모와 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를 보이며, 가족관계의 회복을 희망하는 모습

들을 보였다. 이러한 양상은 선행연구에서

Thompson(1983)의 이혼 후 4-5년이 지나면 자

녀들이 이혼을 받아들이고, 그 생활에 적응하

여 한 부모 가정에 익숙해진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이혼 후 6년 정도가 지나면 부모의

이혼에 대한 이해와 감정이 안정적이라는

Kurdek(1981)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요약하면, 부모이혼을 겪은 대학생 자녀들

은 부모의 갈등과 이혼으로 인해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들을 경험했으며, 회피적인 대

처를 통해 사회적 위축감과 자아상의 손상을

보였다. 피상적인 수준의 자기위안과 이성관

계의 어려움이 탄력성의 위험요인들로 작용하

였으나, 이러한 위험요인들에도 불구하고, 부

모이혼을 겪은 대학생 자녀들은 정서적 지지

대상을 통해 지속적인 삶의 안내와 조력을 얻

고, 상호믿음을 주고받으며 소극적이고 위축

된 관계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내적 성취욕구추구와 다양한

취미나 종교 활동을 통해 정서적 어려움을 극

복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긍정적인 자아상

을 형성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참여자들이 비교적 적

절한 사회적 기능을 유지하고 있고, 부모이혼

의 경험이 청소년기에 이루어져 비교적 적응

이 양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전집에 대한 일반화가 부족할 수 있다. 아울

러 본 연구의 참여자들에 대한 심층면접이 참

여자의 여건상 1회만 실시되어, 부모이혼의

경험에 관한 자료가 풍부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후속연구를 위한 본 연구의 시사점은 부모

이혼경과기간이 비교적 짧은 피험자들을 대상

으로 한다면 더 역동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

으며, 조기에 효과적인 상담 접근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부모이혼으로 인한

적응집단과 부적응집단간의 경험과 탄력성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도 각 집단 간의 상담 접

근을 모색하기 위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심층면접을 보다 충분히 시행하여 질적으로

풍부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

로 시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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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Qualitative Analysis on the Experiences of Parent/Divorced

College Students: With a Focus on Resilience

Ok-Seon Song Chung-Hee Kim Hyeok-Cheol Kwon

Jesus Hospital Chonbuk National University

This research explored the experiences of parent /divorced college students with a focus on resilience by

the a method of phenomenological qualitative analysis. The participants were 6 parent /divorced college

students. Data was collected by in-depth interview and the Sentence Completion Test, Symptom Checklist

Revised and Parent /Divorced Experience Questionnaire. With data based on qualitative analysis, 8

common subjects were generated. Participants had risk factors such as ‘negative emotions about parents’,

‘fear of prejudice against divorced family’, ‘passive and withered interpersonal relationship’, ‘problem with

heterosexual relationships’ and protective factors as ‘new perspective of family’, ‘emotional support’,

‘positive self-image’ and ‘clear economic concept’. This research was limited by data collection from of

relatively adjusted subjects and only one in-depth interview session. The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include comparison of experiences and resilience between groups with good a poor adjustment.

Key words : parent divorce, resilience, risk factors, protective factors


